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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박 단백질의 알칼리 추출 단계별 최적 추출조건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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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내에서 경관용, 식용 및 바이오디젤 원료 작물로 이용되는 유채(Brassica napus L.)는 최근 지역축제와 연계한 경관용

으로 인기가 높아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채 종자에는 35~45%의 지질뿐 아니라, 유용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

어 있어 착유 후 부산물인 유채박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기술 개발이 유채 활용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채박은 라이신과 같은 아미노산 조성이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당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단백질의 낮은 용해도로 인해 순수 단백질 분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정제 분리 기술의 낮은 

경제성, 분리 후 단백질의 기능성 특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채박의 단백질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카리 추출법을 적용한 유채박 단백질의 단계별 최적 추출조건을 구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유채 품종은 탐미를 사용했으며, 기존 증류기를 통해 생산한 유채박의 잔여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400bar, 50°C, 180분

의 조건에서 초임계 추출을 실시하였다. 초임계 추출을 통한 유채 종자의 탈지 결과 37%의 유지가 추출되었으며, 탈지 

후 유채박 시료를 대상으로 순수 단백질 분리를 실시하였다. 유채박 시료에 NaOH(pH12)를 추가하여 알칼리 추출법을 

통해 단백질 추출 후, 등전침전법을 사용하여 pH별(5.5, 5.0, 3.5, 3.0)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원활한 단백질 분리를 위해 

알칼리 추출단계의 수율을 높이고자 알칼리 추출 후 물리적인 방법을 추가하여 진탕배양(3시간)과 초음파 추가(진탕배

양 2시간 후 초음파 2시간)방법을 비교하였다. 또한 등전침전법에 사용한 산 종류별 단백질 수율 비교를 위하여 

hydrochloric acid(HCl), acetic acid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탈지된 유채박 10g을 사용하여 NaOH(pH12) 추가 후 3시간 진탕배양을 실시하였을 시, HCl pH3.5 조건에서 침전물 

0.340g(수율 3.4%)으로 가장 많이 분리되었고, pH 5.0에서 0.013g(0.1%)으로 가장 적었다. 최종 침전물은 0.620g(6.2%)

로, 단백질 81.2%, 질소함량 13.1%를 포함하였다. 3시간 진탕배양 후 acetic acid를 이용하여 등전침전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pH3.5 조건에서 침전물이 0.335g(3.4%)로 가장 많이 침전 되었으며 최종 침전물은 0.712g(7.1%), 단백질 

79.4%, 질소함량 12.7%였다. 유채박 알칼리 추출 후 진탕배양 2시간 후 2시간의 초음파 처리를 추가하였을 경우, HCl처

리 등전침전법에서는 최종 수율이 7.8%로 단백질 76.4%, 질소 함량 12.2%를 포함하고 있었다. 초음파 추가 처리 후 

acetic acid 이용 등전침전법에서는 최종 수율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단백질은 75.0%, 질소 함량 12.0%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초음파 처리로 인해 단백질이 일부 분리되어 단백질 함량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유채박의 초음파 처리를 추가한 알칼리 추출법 후 acetic acid 등전침전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단백질 분리 수율

을 보였으며, 추후 분리 단백질의 유용단백질 및 아미노산 성분 분석을 통해 유채박 유용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고순도로 

분리해 내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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